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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오기 전,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일본어 실력도 문화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자취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요리, 빨래, 

청소를 모두 혼자 해야 하고, 전입신고나 공과금 납부 같은 행정적인 절차까지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첫날 밤, 안내 메일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탓에 침구를 대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베개도 없이 잠을 잘 수밖에 없었고, 일본에 와서 가장 막막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읽는 여러분은 대학에서 보내는 메일들을 꼭 빠르게 꼼꼼히 

확인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까 자취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척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귀찮게만 느껴졌던 

집안일도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냈던 기숙사인 오토와칸은 시설이 

매우 잘 갖춰져 있어 생활하기에 편리했습니다. 

방 안에는 냉장고, 인덕션, 전자레인지가 모두 

구비되어 있어 요리하기에도 정말 좋았습니다. 

덕분에 기숙사에서는 한국 음식을 자주 만들어 

먹은 것 같습니다. 일본 마트에는 1 인분으로 

작게 판매하는 식재료도 많고 가격도 한국보다 

저렴한데다 할인도 많아서 이것저것 해먹기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전혀 요리에 관심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좀 흥미를 붙였습니다. 



오토와칸도 시설이 진짜 좋고 보안도 잘돼있어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외출할 때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도와주셨던 관리실 

직원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이번 유학 생활을 통해 일본어 실력이 늘고 여러 곳을 여행할 수 있었던 것도 물론 

좋았지만 스스로 자립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게 가장 가치있는 

경험같습니다. 일본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습니다. 

 


